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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Grounded in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mployment stress on employment anxiety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and investigates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adaptabil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anonymous questionnaire from 400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survey included measures of employment stress, career adaptability, and employment anxiety, all rated on a five-point Likert scale. SPSS 26.0 was used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samples t-tests, and regression analysis, and Hayes’ PROCESS Model 4 with 5,000 bootstrap samples was appli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showed that employment stress positively predicted employment anxiety and negatively predicted career adaptability, while career adaptability negatively predicted employment anxiety. Career adaptabil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employment anxiety. In addition, graduate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career adaptability than undergraduates. Students from rural background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employment stress and employment anxiety and significantly lower career adaptability than those from urban backgrounds.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developing differentiated career guidance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f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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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고등교육의 지속적 확대는 청년층의 취업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일반적인 취업 경쟁뿐 아니라 언어적 제약, 문화적 차이, 비자 제도, 취업정책, 사회적 관계 형성 및 문화적 적응과 같은 추가적 어려움에 동시에 직면한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 관련 심리문제는 일반 대학생 집단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니며,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과 자원 중심의 설명이 함께 요구된다. Lazarus and Folkman(1984)의 스트레스-인지평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외부 환경의 요구를 단순한 객관적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한국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반적인 취업 경쟁 외에도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비자 제도, 취업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제도적 불확실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제약 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추가적인 환경적 요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취업 관련 심리문제는 단순한 경쟁 스트레스가 아니라 유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적응 스트레스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보존이론(Hobfoll, 1989; Hobfoll, 2001)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원의 상실이나 상실 위협을 지각할 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중국인 유학생에게 언어 능력의 한계, 문화적 적응 부담, 취업제도에 대한 낯섦, 정보 접근의 제약은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자원을 소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취업 준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로정보, 제도 이해,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취업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되고, 이는 결국 취업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로적응력은 Savickas(1997)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시된 이후, Savickas and Porfeli(2012)에 의해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네 차원으로 구체화되었다. 관련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진로적응력은 직업 준비, 적응 과정 및 직업적 결과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Johnston,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적응력은 직업적 걱정, 직업 준비 및 심리적 적응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Creed et al., 2009), 진로적응력 향상 훈련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전환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en et al., 2012). 또한 중국 맥락의 연구에서도 진로적응력은 구직 자기효능감 및 직업적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Guan et al., 2013), 조직의 경력관리 환경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Guan et al., 2015), 가족지지, 직업결정 신념 및 문화적 가치지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uan et al., 2016).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중국 본토 대학생 또는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같은 특수 집단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는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 간의 직접적 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었으며, 그 사이에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진로적응력의 매개역할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였다. 셋째, 학력 수준이나 출신지역과 같은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연구도 제한적이어서, 중국인 유학생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우울 및 자살생각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Park and Kim, 2021).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로적응력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며, 학력 수준과 출신지역에 따른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불안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대학 차원의 진로교육 및 심리지원 정책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진로적응력, 취업불안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2. 취업스트레스는 취업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적응력은 이 관계를 매개하는가?

      3. 학력 수준과 출신지역에 따라 취업스트레스, 진로적응력 및 취업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이 취업 준비와 구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부 경쟁, 미래 불확실성 및 자신의 역량 부족에 대한 주관적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취업 경쟁뿐 아니라 언어적 제약, 제도적 낯섦, 문화적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 등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단순한 취업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적응 스트레스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Lazarus and Folkman(1984)의 스트레스-인지평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환경적 요구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초과한다고 지각할 때 더 큰 긴장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원보존이론(Hobfoll, 1989; Hobfoll, 2001)의 관점에서 볼 때, 유학생이 경험하는 언어 장벽, 정보 부족, 제도적 불확실성, 문화적 적응 부담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적·사회적·심리적 자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은 일반 대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불안은 구직 결과에 대한 우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 직업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감 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은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증가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해 왔다. 청년 직업발달 연구에서는 진로적응 부족이 직업적 걱정과 연결된다는 점이 제시되었고(Creed et al., 2009), 국내 연구에서도 취업스트레스가 취업불안을 유의하게 높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Park et al., 2016).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취업스트레스는 취업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진로적응력의 개념과 역할
        진로적응력은 개인이 직업 과업, 직업 전환 및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심리적·행동적 자원이다. Savickas는 이를 직업발달의 핵심 구성개념으로 보았고(Savickas, 1997), Savickas와 Porfeli는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네 차원으로 구체화하였다(Savickas and Porfeli, 2012). 중국인 유학생에게 진로적응력은 미래 진로경로에 대한 계획성, 통제감, 유연한 대처능력 및 자기조절 역량을 의미한다.

        자원보존이론의 관점에서 진로적응력은 중요한 내부 자원이다. 자원이 풍부할수록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Hobfoll, 1989; Hobfoll et al., 2018). 선행연구와 메타분석 결과 역시 진로적응력이 긍정적 직업 결과와 심리적 적응에 안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Johnston, 2018; Rudolph et al., 2017). 국내 연구에서도 진로적응력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 관련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며(Park et al., 2018), 취업불안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Yuk and Kim, 2017). 따라서 진로적응력이 높은 중국인 유학생일수록 취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낮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H2: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적응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진로적응력은 취업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자원보존이론(Hobfoll, 1989; Hobfoll, 2001)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자원을 획득·유지·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이 위협받거나 상실될 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 이론의 관점에서 취업스트레스는 단순히 부정적 정서를 직접 유발하는 외부 자극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심리적 자원을 약화시키는 자원 위협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진로적응력은 변화하는 진로 과업과 취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내부 자원으로 볼 수 있으며, 취업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이러한 자원이 소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증연구에서도 진로적응력은 구직 자기효능감 및 직업 결과와 관련되어 있으며(Guan et al., 2013), 조직의 경력관리 환경(Guan et al., 2015), 가족지원 및 직업결정 관련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Guan et al., 2016). 또한 진로적응력 향상 훈련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유의한 효과를 가진다(Koen et al., 2012).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취업스트레스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진로 관련 적응 변인이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경로가 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So and Park, 2016; Yuk and Kim,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이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H4: 진로적응력은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의 관계를 부분 매개할 것이다.

      

      
        4. 집단 차이 가설
        본 연구는 변인 간 관계뿐 아니라 학력 수준과 출신지역에 따른 차이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더 긴 학업 및 진로준비 경험을 통해 진로적응력에서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농촌 출신 학생은 사회적 자원, 정보접근 및 경제적 지원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더 높은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a: 학력 수준은 진로적응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5b: 출신지역은 취업스트레스, 진로적응력 및 취업불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Fig. 1] 
				
          

          
            Hypothesized mediation model.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 유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이전에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자발적 참여 원칙 및 자료의 비밀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표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부생은 280명(70.0%), 대학원생은 120명(30.0%)이었다. 성별은 남학생 190명(47.5%), 여학생 210명(52.5%)이었으며, 출신지역은 농촌 170명(42.5%), 도시 230명(57.5%)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190
            	47.5
          

          
            	
            	Female
            	210
            	52.5
          

          
            	Academic level
            	Undergraduate
            	280
            	70.0
          

          
            	
            	Postgraduate
            	120
            	30.0
          

          
            	Region of origin
            	Rural
            	170
            	42.5
          

          
            	
            	Urban
            	230
            	57.5
          

          
            	Total
            	
            	400
            	10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취업 준비와 구직 과정에서 지각하는 외부 경쟁 압력,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 및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한 주관적 긴장 수준을 의미하며,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 점수로 측정하였다. 취업불안은 구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걱정, 긴장,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반응의 수준을 의미하며, 10개 문항의 척도 점수로 측정하였다. 진로적응력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과 진로 과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행동적 자원의 수준을 의미하며,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4개 문항의 점수로 측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을 응답자가 해당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 점수의 평균 또는 총합을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취업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고, 진로적응력 척도는 하위요인별로 .80~.88, 전체 척도는 .93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불안 척도의 Cronbach’s α는 .92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Instruments
          
          

        

        
          
            
              	Variable
              	Subscale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Employment Stress
            	Total
            	20
            	.90
          

          
            	Career Adaptability
            	Concern
            	6
            	.85
          

          
            	
            	Control
            	6
            	.80
          

          
            	Curiosity
            	6
            	.82
          

          
            	Confidence
            	6
            	.88
          

          
            	Total
            	24
            	.93
          

          
            	Employment Anxiety
            	Total
            	10
            	.92
          

        

        
          
            Note: All scales were measured using a five-point Likert scale. The Cronbach’s α values were all .80 or higher, indicating that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demonstrated acceptable overall reliability.
          

        

        

        
          가. 취업스트레스 척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각하는 경쟁 압력, 환경 불확실성 및 능력에 대한 우려를 측정하기 위해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나. 진로적응력 척도
          Savickas and Porfeli(2012)의 Career Adapt-Abilities Scale을 참고하여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네 차원을 측정하였다.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차원의 Cronbach’s α는 각각 .85, .80, .82, .88이었고 총 척도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다. 취업불안 척도
          구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긴장, 걱정 및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10개 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표본의 기본 특성과 주요 변인의 수준을 확인하였고,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취업스트레스, 진로적응력, 취업불안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학력 수준 및 출신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Hayes(2018)의 PROCESS Model 4를 이용한 5,000회 Bootstrap 검증과 회귀분석을 통해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Baron and Kenny(1986)의 고전적 매개효과 검증 절차와 Preacher and Hayes(2008)의 간접효과 검증 논리를 참고하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중다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검토하였으며, 모든 변인의 VIF 값이 2.0 미만으로 나타나 유의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
        취업스트레스, 진로적응력, 취업불안 간의 기초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취업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진로적응력은 취업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적응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 재학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높아지고, 진로적응력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Variable
              	M
              	SD
              	1
              	2
              	3
            

          
          
            	1. Employment Stress
            	3.12
            	0.68
            	1
            	
            	
          

          
            	2. Career Adaptability
            	3.62
            	0.72
            	-0.42***
            	1
            	
          

          
            	3. Employment Anxiety
            	3.20
            	0.71
            	0.55***
            	-0.41***
            	1
          

        

        
          
            Note: ***p < .001.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based on two-tailed tests
          

        

        

      

      
        2. 학력별 차이 분석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취업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t = 0.40, p = .691), 취업불안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1.76, p = .079). 반면, 진로적응력에서는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t = -3.70, p < .001). 이는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업 계획성과 자기통제 등 내부 진로자원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4> 
				
          

          
            Differences by Academic Level
          
          

        

        
          
            
              	Variable
              	Group
              	M ± SD
              	t
              	p
            

          
          
            	Employment Stress
            	Undergraduate 
(n = 280)
            	3.13 ± 0.67
            	0.40
            	.691
          

          
            	
            	Postgraduate 
(n = 120)
            	3.10 ± 0.70
            	
            	
          

          
            	Career Adaptability
            	Undergraduate 
(n = 280)
            	3.54 ± 0.73
            	-3.70***
            	< .001
          

          
            	
            	Postgraduate 
(n = 120)
            	3.81 ± 0.64
            	
            	
          

          
            	Employment Anxiety
            	Undergraduate 
(n = 280)
            	3.24 ± 0.72
            	1.76
            	.079
          

          
            	
            	Postgraduate 
(n = 120)
            	3.11 ± 0.66
            	
            	
          

        

        
          
            Note: t-values are based on independent-samples t-tests.
          

          
            *p < .05, **p < .01, ***p < .001.
          

        

        

      

      
        3. 출신지역별 차이 분석
        출신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농촌 출신 학생은 도시 출신 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고(t = 2.60, p = .010), 취업불안 역시 유의하게 높았다(t = 2.15, p = .030). 반면 진로적응력은 도시 출신 학생이 농촌 출신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 -3.10, p = .002). 이는 사회적 배경과 자원 접근성의 차이가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Table 5> 
				
          

          
            Differences by Region of Origin
          
          

        

        
          
            
              	Variable
              	Group
              	M ± SD
              	t
              	p
            

          
          
            	Employment Stress
            	Rural 
(n = 170)
            	3.20 ± 0.69
            	2.60*
            	.010
          

          
            	
            	Urban 
(n = 230)
            	3.05 ± 0.65
            	
            	
          

          
            	Career Adaptability
            	Rural 
(n = 170)
            	3.50 ± 0.72
            	-3.10**
            	.002
          

          
            	
            	Urban 
(n = 230)
            	3.72 ± 0.68
            	
            	
          

          
            	Employment Anxiety
            	Rural 
(n = 170)
            	3.30 ± 0.71
            	2.15*
            	.030
          

          
            	
            	Urban 
(n = 230)
            	3.10 ± 0.68
            	
            	
          

        

        
          
            Note: t-values are based on independent-samples t-tests.
          

          
            *p < .05, **p < .01, ***p < .001.
          

        

        

      

      
        4. 진로적응력의 매개 효과 검증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취업스트레스는 취업불안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고(β = .55, p < .001), 진로적응력은 취업스트레스에 의해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되었다(β = -.42, p < .001). 이어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적응력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진로적응력은 취업불안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고(β = -.39, p < .001), 취업스트레스의 직접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크기가 감소하였다(β = .38, p < .001). 이는 진로적응력이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6>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Test Results
          
          

        

        
          
            
              	Regression Model
              	Dependent Variable
              	Argument, Independent Variable
              	
                β
              
              	t
              	R²
            

          
          
            	Model 1
            	Employment Anxiety
            	Employment Stress
            	0.55***
            	13.21
            	0.30
          

          
            	Model 2
            	Career Adaptability
            	Employment Stress
            	-0.42***
            	-9.62
            	0.18
          

          
            	Model 3
            	Employment Anxiety
            	Employment Stress
            	0.38***
            	8.74
            	0.41
          

          
            	
            	
            	Career Adaptability
            	-0.39***
            	-8.91
            	
          

        

        
          
            Note: β indicate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Model 1 tests the total effect of employment stress on employment anxiety. Model 2 tests the effect of employment stress on career adaptability. Model 3 includes both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adaptability in predicting employment anxiety. ***p < .001.
          

        

        

        추가적으로 Bootstrap 검증 결과, 간접효과는 .16이었고, 95% 신뢰구간은 [.10, .24]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적응력을 낮추고, 낮아진 진로적응력이 다시 취업불안을 증가시키는 간접 경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Table 7> 
				
          

          
            Bootstrap Test of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Path
              	Indirect Effect
              	SE
              	95% CI Lower Bound
              	95% CI Upper Bound
            

          
          
            	Employment Stress → Career Adaptability → Employment Anxiety
            	0.16
            	0.04
            	0.10
            	0.24
          

        

        

      

      
        5. 논의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 진로적응력,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취업불안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환경적 요구가 개인의 지각 자원을 초과할 때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강화된다는 이론적 관점과 일치한다. 즉,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취업 경쟁, 제도적 낯섦, 문화적 적응 부담은 단순한 외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차원에서 취업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적응력은 취업불안을 유의하게 낮추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력이 단순한 진로역량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진로적응력이 높은 학생은 취업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협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함으로써 불안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업발달과 적응 관련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기존 연구들이 진로적응력이 구직 자기효능감, 직업성과, 학교-직장 전환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면, 본 연구는 이를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 적용하여 취업심리 과정에서도 진로적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로적응력은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 관련 심리문제를 설명하는 핵심 매개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집단 차이 측면에서는,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진로적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부 자원은 강화될 수 있으나, 외부 취업환경이 주는 압박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농촌 출신 학생은 도시 출신 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이 높고 진로적응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배경과 자원 접근성의 차이가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심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이 개인의 긍정심리자본 및 적응 관련 자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Park, 2024),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적 배경과 내부 심리자원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심리적 자원 강화와 맞춤형 지원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농촌 출신 학생이나 진로적응력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분화된 진로상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심리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취업불안을 유의하게 높였고, 진로적응력은 취업불안을 유의하게 낮추었으며, 동시에 두 변인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진로적응력이 높았고, 농촌 출신 학생은 도시 출신 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은 높고 진로적응력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은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심리 지원체계를 정례화하여 취업불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적응력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 취업훈련, 실습 및 상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농촌 출신 학생과 같은 상대적 취약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정보 제공과 심리지원, 자원 연결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면 설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엄밀히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료가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도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나 실험설계를 통해 인과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 심리적 회복탄력성 등 추가 변인을 포함하여 보다 확장된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료 보존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하위요인 간 상관구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수준의 관계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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